
6) 새 시대의 성가대에 필요한 역할


이에 발 맞추어 시대의 발전과 변화, 특히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게 된 우리 교회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성음악 봉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교육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선 본당에서는 성악전공자, 그것도 유학파라면 거의 무조
건 성가대 지휘자로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과 그 어려움들은 
일단 배제하고 원칙적으로만 이야기 하자면, 지휘자는 그저 노래만 잘 불러서는 안 된다. 오늘날 
진정한 성가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합창지휘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 그레고리오성가에서부터 현대 합창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지식, 4성부 
뿐만 아니라 성가대의 인원 부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편성으로의 편곡과 사보 능력, 성당의 음
향을 고려하여 음향기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 및 그 기기들도 활
용할 줄 알아야 하고 서양음악 뿐만 아니라 국악과 그 악기에 대한 지식도 지녀야 하며 CCM 밴
드나 기악 앙상블의 구성과 그 음악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가대와 교우들을 지도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에 따른 시대 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성가대 지휘자는 전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사목자를 보필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성가대 반주자도 오르간뿐만 아니라 현대성가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반주할 줄 아는 재
즈 피아노 연주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신디사이저와 같은 전자악기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부지휘자가 없다면 지휘자 부재시 연습 지휘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가대원들
은 음악에 대한 자신들의 취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전례에 대한 영성을 바탕으로 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으면서라도 그레고리오성가에서 현대성가에 이르기까
지 훨씬 다양한 음악들을 소화할 줄 아는 가창 능력을 지녀야 하며 연습시간을 충실히 지키는 성
실성과 더불어 시창능력을 더욱 키워서 한정된 연습시간 내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고를 덜
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다양한 음악이 넘쳐 나는 이 시대에 미사에 있어서 교우들, 특히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비롯한 성음악 직무자들은 더욱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한 능력을 지닐 필요가 있
다는 말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의 변화에 발 맞
추어 전통을 보존하는 가운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만 하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 성음악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와 더
불어 무엇보다도 교회음악 분야의 교육기관들이 점차 외면받으며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 성음악
의 교육과 활용분야를 더욱 확대시켜야 하고 이미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지적한 것처럼(전례헌
장 115항) 교회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시대적 부르심이기도 한 것이
다.



